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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, 쓰레기서 수소 추출기술 개발
Nippon Steel, 쓰레기 그을려 1300℃로 불완전연소 … 연료전지에 이용

일본 최대의 제강기업 Nippon Steel은 가정과 사무실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원료로 연료전지 자동차 등에 사

용되는 수소를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.

제철소의 노하우를 활용해 쓰레기를 고열로 분해해 유용한 수소를 추출하는 기술로 쓰레기 처리비용도 약 

20% 절감할 수 있어 각 지자체 등으로 보급이 기대되고 있다.

Nippon Steel은 Kitakyushu의 Hachiman 제철소에서 하루 20톤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험로를 설치

했다. 처리 가능한 쓰레기는 종이류와 음식물 같은 젖은 쓰레기 등 도시형 쓰레기는 물론 폐플래스틱과 목재, 

폐타이어 등이다.

경제산업성 지원으로 Kyoto대, Kitakyushu시립대와 공동 개발한 기술은 우선 쓰레기를 그을려 탄화시킨 다

음 섭씨 1300도의 고온에서 불완전 연소시켜 수소를 추출하게 된다. 또 탄화시키는 과정에서 나오는 타르로부

터도 수소를 얻는다.

여기서 추출된 수소는 자동차와 가정용 연료전지에 이용하게 되며 메탄올 등을 추출해 화학연료로도 사용하

게 된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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